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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최태원 회장 중심 세대교체 가속화 … 소버린의 경영간섭 가능성 잔존

SK가 소버린자산운용과의 표대결에서 압승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이 “GE 수준의 지배구조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개선

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SK는 3월12일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2차 SK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과 정관개정안 등을 

놓고 소버린과 표대결을 벌였으나 거의 모든 안건에서 소버린을 4-20% 앞서는 등 압승을 거두었다.

주주총회에서는 SK가 추천한 신헌철 사내이사 후보와 서윤석, 남대우 감사위원 후보, 조순, 김태유, 오세종 

사외이사 후보가 사내․외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확정됐으며 소버린이 추천한 한승수, 조동성, 김준기, 김진만 

후보의 이사선임은 부결됐다.

특히, SK는 총 12.6%에 달하는 소액주주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6% 정도의 위임장을 확보하며 2% 확보

에 그친 소버린을 압도했으며 22.46%에 이르는 기타 외국인 지분 중에서도 상당수가 SK측 안을 지지해 소버

린을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

승리를 자신했던 소버린은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최태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5년 주주총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소버린 측 관계자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말해 최태원 회장 퇴진 등과 관

련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SK와 소버린 양측은 모두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수인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을 얻는 데 

실패해 집중투표제 도입과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등 양측이 제안한 정관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6시간 넘게 소요된 SK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을 놓고 투표만 12번을 실시했으며 SK네트웍스와 SK해

운 등에 대한 출자전환을 놓고 소버린 측 대리인과 SK 경영진사이에 잠시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전반

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SK 관계자는 “주주들이 SK가 발표한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높이 평가해줘 좋은 결과가 나

온 것 같다”며 “정관개정에 실패한 투명경영위 신설이나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행

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SK는 3월15일 이사회를 개최해 투명경영위 신설 등을 결의한 뒤 금주 중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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